
지난 13일 새벽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서

이날 예정된 에코투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까 걱정이 됐다. 그러나 이날 내린 비로 수분

을 잔뜩 머금은 제주 자연의 풀내음 등의 향

기는 에코투어 내내 코끝에 잔잔하게 머물면

서 진정한 제주 숲길의 정취를 느끼게 했다.

이날 진행된 2019 제6차 에코투어 는 남

조로에서 물영아리 앞 마흐니숲길~의귀천길

~수직동굴~마흐니오름~숲길~마흐니옆오름~

사려니길~남조로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에

코투어 집결지인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에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오전 8시 40

분쯤 참가자들을 가득 실은 버스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소재 물영아리 휴게소 인근에

멈춰 섰다. 버스에서 내린 참가자들은 비옷을

갖춰 입고 빗속 탐방에 나서기 시작했다.

탐방에 나서기 전 참가자들을 불러모은 이

권성 제주트레킹연구소장은 궂은 날씨로 인

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며 숲길에서의 비상 행동요령 등을 설명한

뒤 이날 에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참가자들은 수풀이 우거진 숲길을 헤치며

에코투어를 이어갔고 어느덧 마흐니 궤 입구

에 도착했다. 입구에는 마흐니 궤에 대한 설

명이 쓰여진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안내판

에 따르면 마흐니 궤는 반원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폭 10m, 높이 7~8m, 깊이 4m에 달하

는 바위굴이다. 특히 지표면을 따라 흐르던

물이 궤의 상부로 모여 낙수(落水)를 만든

다. 때문에 과거 마을주민들은 노루 사냥과

나무를 벌채하기 위해 숲으로 나와 물을 구

할 수 있는 마흐니 궤에서 며칠 동안 숙식을

해결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서 참가

자들은 마흐니 궤에 직접 들어가 곳곳을 둘

러보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10여분 동안 휴식을 취한 뒤 참가자들은

또다시 걷기 시작했다. 거친 숨을 내쉬며 오

름을 오르기도 잠시 어느덧 마흐니 수직굴에

도착했다. 마흐니 수직굴은 일반적인 용암동

굴이 수평으로 발달하는 것과 달리 수직으로

발달돼 있다. 동굴의 깊이는 대량 20m에 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굴에서 암벽

사이에서 자란 나무는 자연의 신비를 느끼기

에 충분했다. 참가자들은 수직 동굴에서 인증

사진을 남기는 등 소중한 추억을 쌓기도 했

다.

이어 마흐니오름 정상에 도착한 참가자들

은 비에 젖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빗방울이 비옷을 타고 밥과 반찬에 뚝뚝 떨

어졌지만 참가자들은 이에 개의치 않았다. 오

히려 기억에 오래 남을 추억이라며 즐기듯

밥을 먹기도 했다.

점심을 해결하고 참가자들은 마흐니옆오

름 으로 향했다. 마흐니옆오름은 마흐니 오

름 옆에 있어 마흐니옆오름이라고 이름이 지

어졌다고 한다. 마흐니옆오름에 가기 위해서

는 삼나무 숲길을 지나야 하는데, 당시 비가

온 터라 삼나무 숲의 상쾌한 피톤치드의 향

기는 더욱 진하게 풍겼다.

숲길에서는 만개한 달걀버섯 등 다양한 식

물이 관찰됐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인 으름난초와 나무에 빼곡하게 핀 버섯 무

더기가 가장 인상에 남았다.

참가자들은 마흐니옆오름을 지나 사려니숲

길을 거쳐 남조로로 빠져나와 이날 진행된

에코투어를 무사히 마쳤다.

이날 에코투어를 마치고 집결지로 다시 되

돌아가는 버스에서 참가자들은 비에 젖은 도

시락과 진흙밭을 헤치며 오름을 올랐던 기억

등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

다. 그러나 수망리 일원에 실시되고 있는 풍

력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숲이 훼손되

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한 참가자는 비가 내리면서 평소 경험하

지 못했던 숲의 진가를 느끼게 된 기분 이라

며 다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제주의 숲 일부분이 훼손되는 것은 아쉬움으

로 남는다 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개장된 마흐니오름 숲길

탐방로의 총 길이는 5.3㎞로 왕복 약 3시간

정도로 소요된다. 동절기에는 오후 3시 하절

기에는 오후 4시 이후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오는 27일 제7차 에코투어 는 안덕

쓰레기매립장~영아리오름~습지~임도~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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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장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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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비가 내린 궂은 날씨속에서 진행된 에코투어에서 의귀천길을 걷는 탐방객들 무리우산버섯 마흐니 수직굴 말안장버섯 달걀버섯 으름난초 나무 위로 기어가는 달팽이. 강희만기자

빗물 머금은 자연의 선물… 초록빛 숲의 진가 맛보다


